B4660

경영인란 뭐입니까?        17-11-27

경영의 중요성이 지금처럼 돗보인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사실 복잡해지는 경제 여건 하에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잘 되지 않는 것도 경영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건전하고 특출한 경영은 자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좋다고 이뤄지는 것도 아닙니다. 간부층의 경영인이 열심히 기업을 위하여 동분서주한다고 하더라도 잘 다듬어진 경영기법이 아니면 부하들에게 소외되기 쉽고 경영인이 신봉하는 이념이나 기업정신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풍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열풍 기구를 타고 공중을 날아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 아래를 내려다 보니 여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기구를 탄 사람이 그 여자를 향하여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말씀 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내 친구하고 한 시간 전에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수가 없거든요” 그러자 기구 아래를 걷고 있던 여자가 역시 큰 소리로 위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당신은 열풍기구를 타고 지상 30피트 상공을 날으고 있습니다. 북위로는 40도와 41도 사이이고 서위로는 59도와 60도 사이에 계십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 기구 여행자는 아래를 향하여 다시 말했습니다. “듣자하니 당신은 엔지니어시겠군요.”
“맞아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하고 여자가 물었습니다.


“짐작하기는 쉽지요. “기구 여행자는 자신 만만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이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말을 다 듣고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길을 잃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까지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 비난섞인 말을 듣고 그 여자는 질새라 위를 향하요 말했습니다.  “당신은 경영인시지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구 여행자가 되물었습니다. “그걸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기의 위치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당신은 뜨거운 공기만 가득채워진 상태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당신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은 나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똑 같은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길을 잃은 것이 내 탓인양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경영인일 수 밖에 없지요.”

대부분의 경영인들은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위의 이야기는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경영인들은 정밀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업을 밀고 나갑니다. 그러다보면 사업의 현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기가 일수입니다. 정확한 실천 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짐작만으로 어려운 약속을 해버리고 기일을 넘기게 되면 아랫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구조 조정이다 감원이다 불난 후에 소방관 처럼 이리 저리 물을 뿌리고 다닙니다. 지식과 능력을 닦고 튼튼한 노하우에 입각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확끈한 기분만으로 큰 일을 저질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의 이야기에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잡해진 요즘의 세상에서 사업체를 경영한다는 것은 넓고 정확한 지식을 횔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영인은 좁은 분야를 깊게 알면 되었지만 현대의 경영인은 넓게 올바른  추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영인은 권위를 갖고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현대의 경영인은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경영인은 단일 인종의 부하만을 거느렸지만 현대의 경영인은 다민족 다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영인은 권위와 호통으로 부하들의 생산성을 증대시켰지만 현대의 경영인은 부하들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과업을 성취할 때 웃사람의 과업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과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과업이 성취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동기부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소위 명문 대학원이 아니더래도 웬만한 경영대학원에 입학하기가 무척 어려워진 것입니다.동포사회의 경영인들께서도 새롭고 효과적인 경영기법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보다 경영을 잘하는 길이 없습니다.  끝  

